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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희망일 즉시

배포일 2021. 03. 12.(금)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기획팀 변영현 (880-5790)

서울대 보건대학원 고광표 교수 ‘호원 장학기금’ 10억원 쾌척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광표 교수(미생물학 학사 1988-1992, 고바이오랩 대표) 

교수가‘호원 장학기금’으로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쾌척했다. 이전에도 고광표 

교수는 학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

 □ 서울대는 2021년 3월 9일(화)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고광표 

교수, 이기영 보건대학원장, (재)발전기금 채 준 상임이사, 한일규 기금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 고광표 교수는“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이라는 위기 가운데 꾸준히 교수와 

연구자로서 학교에 헌신하며 산학협력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과 더불어 

인류를 위한 난치병 질병의 혁신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배이자 제자인 우리 학생들이 사회와 국가를 돌아보고 인류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오세정 총장은“미생물 연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신 고광표 교수님의 기금은 우리 학생들이 폭넓은 기초 

교육을 통해 인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소중히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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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말했다.

 □ 고광표 교수는 모교 석사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년 이상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한 우물’을 판 최고 귄위자로 꼽힌다. 

2014년 8월 고 교수가 설립한 고바이오랩은 2020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동월 한국콜마홀딩스에 1,84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사진설명: 오세정 총장과 고광표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